
‘희망이’ 꽃피다 ㅣ 피어나라 청춘아

지난 3월 26일 고양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 「그해 고양은」이 

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다. 기념식에는 시민이 직접 만든 무대와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. 

그 자리를 빛낸 시민 사회자와 가수 양희은과 듀엣 무대를 꾸민 학생을 만나보았다.

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 시민 참여자 인터뷰 

그해 고양은 
그날 우리는

나의 고양은
‘봄’이다

고양시는 언제나 저에게 

따뜻한 곳이에요. 예쁘고 사랑스럽고 

늘 설레는 공간이죠. 마치 기다리고 

기다리던 따뜻한 봄날처럼요. 

멋진 가수가 되고픈 꿈을 지닌 고양예술고등학교 곽규

람입니다. 고양시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

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학교의 권유로 기념

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제가 참여한 무대는 2부에 진

행된 양희은 님과의 듀엣 공연이었습니다. 곡명은 ‘엄

마가 딸에게’라는 유명한 곡이었죠. 

무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. 특히 고

양아람누리에서 양희은 님과 만나 노래 지도와 격려를 

받으며 함께 연습한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기

념식 날 많은 시민들이 일산호수공원을 찾아 오셨어요. 

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영광이었는데

요. 특히 양희은 님과 눈을 맞추며 부른 가사 하나하나

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도는 기분입니다. 

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

고 칭찬해주셨습니다.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해주신 분

도 있고요. 

특별했던 이번 공연은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

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

아직도 느껴지는 무대 위의 여운, 고양시민으로서 고

양시의 큰 행사에 참여했다는 기쁨과 자부심은 가수를 

향한 제 꿈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될 것 같습니

다. 앞으로 멋진 가수가 돼서 다시금 이런 큰 무대에 오

르고 싶습니다. 그땐 제가 가수를 꿈꾸는 다른 학생과 

호흡을 맞추며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. 그날이 

오길 기다리며 더 밝게 빛날 제 꿈과 고양시의 내일을 

힘껏 응원하겠습니다.  

가수 양희은 듀엣 

곽규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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